


2014 호루라기상(공익제보 부문)

  - 내부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 선정 사유

  2014. 11. 24.‘2014 올해의 호루라기상’공익제보 부문은 사립학교 내부 비리를 

공익제보한 동구마켓팅고 안종훈 교사를 선정했습니다. 심각한 회계 비리로 징역형(집

행 유예)을 선고받은 학교 행정실장이 학교 법인으로부터 징계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부당하게 학사 문제에 개입하고 독선적인 회계 처리를 하는 등 전횡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2. 4. 29.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에 학교의 비리를 제보했습

니다.  하지만 당시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담당자의 미온적인 태도로 사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자 같은 해 7월 같은 학교법인 소속의 전교조 교사들과 함께 이사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법인의 회계와 인사 비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014 호루라기상(언론상)

  - 뉴스타파의 특별기획‘원전묵시록 2014’취재팀

○ 선정 사유

  제3회 호루라기 언론상은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의 특별기획‘원전묵시

록2014’취재팀을 선정했습니다. 

  <뉴스타파> 특별기획‘원전묵시록 2014’ 취재팀은 2014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들 가운데 하나인 ‘안전 문제’, 그 중에서도 피해규모와 양상은 치명적인 반면 

대중의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핵발전소의 안전관리와 이를 둘러싼 ‘핵 마피

아’의 실태를 진지하고도 끈질기게 연속보도 했습니다.

  시민단체와의 협력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료 발굴과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서는 

심층취재와 대안 제시로 언론의 지평을 확장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형성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이끌어내는 데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14 호루라기상(인권상)

  -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의 핵심증언자

○ 선정 사유

  제3회 호루라기 인권상에는 2014년 가장 큰 인권 사안 중의 하나였던 윤 일병 집

단구타 사망사건의 핵심증언자 한 분을 선정했습니다.  그는 의병 전역한 병사로서, 

실명을 밝힐 수 없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의 가족들과 상의했고, 

가족들로부터 이 상을 기꺼이 받겠다는 뜻을 확인했지만 그동안 사실 관계를 잘못 안 

네티즌들의 과도한 신상털기 등으로 본인과 가족이 고통을 받아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스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익명으로 시상하게 된 것입니다.

  윤 일병 사망사건의 핵심증언자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진실을 포기

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알림으로써 군대 내의 인권 상황과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에 

큰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그야말로‘호루라기 부는 사람’의 모범을 보였다고 판단

해 제3회 호루라기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2014 호루라기상(특별상)

  - 제보자의 제작사인 ‘영화사 수박’

○ 선정 사유

  수상자로는 우리가 익히 아는 영화 <제보자>의 제작사인‘영화사 수박’입니다.   

이 영화는 지난 2005년 겨울 우리 사회를 넘어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줄기세포 조작

사건’을 모티브로 한 진실 추적극입니다.  <제보자>가 이렇게 공익제보자가 겪을 수

밖에 없는 인간적 고뇌와 이를 극복해나가는 시민적 용기를 영화라는 장르를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제보자>가 공익제보에 대한 시민적 인식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데에까지 나

아간 것도 고맙고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 <제보자>의 제작사 '영

화사 수박’이‘호루라기 부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호루라기를 불어주었다고 보고 

2014 호루라기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